
 2023년 1월 29일                            연중 제 4주일  간지 제 625호

✚ 우리들의 정성 【1월 16일(월) ~ 1월 22일(주일)】    

연중 제 3주일 주일헌금 3,051,500원 주일미사 참여자수 460명

교  무  금

5,480,000원

강상훈 요    한 강애자 수 산 나 강형숙 유스띠나 권정하 데 레 사
김  인 요    한 김일수 베 드 로 김진우 크리스도폴 김창호 마 리 노
김춘자 베네딕타 김  헌 제    노 김형자 레 지 나 노명숙 글 라 라
박노석 마 리 오 박덕수 요    셉 방영일 필 레 몬 백진종
서영재 모 니 카 송아가페 아가페 송영자 가타리나 안정현 글 라 라
양혜자 그레센시아 오경아 카타리나 원주현 헬 레 나 유리숙 빅토리아 
유민희 율리아나 윤일상 프란치스코 이규정 데 레 사 이명은 아 가 페 
이영숙 루 시 아 이은미 모 니 카 이해동 요    셉 이현기 마 티 아
임경순 미카엘라 장영준 빈첸시오 장우석 도미니꼬 전영자 안 젤 라
정미경 글 라 라 정은이 카타리나 정현주 요세피나 조태봉 라우렌시오
차현근 프란치스코 최민규 최인묵 스테파노 최정자 베로니카
한보현 베로니카 한순자 안 젤 라 황승규 시 메 온

감 사 헌 금 익  명 50,000 박광수 바 오 로 300,000 권인규 100,000
한보현 베로니카 50,000 김마리아 마리아 200,000

성소후원금 방성호 프란치스코 50,000 유민희 율리아나 20,000

제 대 초

강상훈 요    한 50,000 강순란 미카엘라 20,000 권정하 데 레 사 10,000
김도율 요    셉 10,000 김마리아 마 리 아 20,000 김영준 안드레아 20,000
김  용 베 드 로 80,000 김정식 시    몬 20,000 김지현 아 가 다 20,000
김진홍 50,000 남영자 데 레 사 10,000 문봉숙 보    나 10,000
문용옥 세시리아 60,000 박광수 바 오 로 50,000 박노석 마 리 오 10,000
박덕수 요    셉 20,000 박일권 요    셉 10,000 박종수 엘리지오 30,000
방성호 프란치스코 10,000 엄명성 요 안 나 30,000 유경덕 크리스티나 10,000
유경호 프란치스코 20,000 유민희 율리아나 10,000 이강욱 프란치스코 10,000
이건욱 안토니오 10,000 이미혜 루 시 아 50,000 이선희 글 라 라 20,000
이승악 요    한 10,000 이영희 마 틸 다 10,000 이은주 에밀리아 10,000
이현기 마 티 아 20,000 임경자 데 레 사 10,000 정미경 글 라 라 10,000
정석진 프란치스코 10,000 정선효 안    나 20,000 최명주 아 녜 스 30,000
최은진 마리데레사 30,000 최인묵 스떼파노 10,000 한영자 아 녜 스 30,000
허경범 마 리 노 10,000 홍화자 젤뚜르다 20,000 황승규 시 메 온 10,000
익  명 10,000

제 대 꽃 남영자 데 레 사 10,000 박광수 바 오 로 50,000 엄명성 요 안 나 20,000
황승규 시 메 온 10,000

토지·건축 헌금 본당운영비절감 5,000,000 3지역공동체 125,000 이현기 마 티 아 50,000
ㅈ

본당 부채 현황(교구차입금·토지) 금주 토지·건축 봉헌금 본당 부채 적립금
1,200,000,000원 5,175,000원 10,990,000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601-858011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책정자명과 세례명 꼭 기입)
♡ 봉헌해주신 모든 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간지 교리 (출처 :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편찬,《신자 재교육 교리상식1-Ⅰ미사전례》)

◈ 미사 때 신자들은 신부님처럼 성혈과 성체를 함께 모실 수 있나요?

○ 미사 때 신자들이 성체와 성혈을 함께 모시는 것을 ‘양형 영성체’라고 합니다. 양형 영성체는 
사제만이 아니라 신자들도 세례, 견진, 혼인, 서품, 서원, 병자성사, 피정 등의 경우에 양형 영성체
를 할 수 있습니다(『한국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80조 참조).

초대 교회는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때 하셨던 그대로 미사 때 성체와 성혈을(양형영성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13세기에 들어서면서 성혈을 마시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성체 때 신자들이 성혈을 흘릴 위험성이 있고, 둘째는 온전하고도 영원한 그리스

도께서 피를 포함하여 현존하신다는 신학적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체 안에는 예수님의 
살만 존재하고 성혈 안에는 예수님의 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체에도 온전히 예수님께
서 현존하시고 성혈 안에도 예수님께서 온전히 계시다는 것입니다.
중세부터 성체만 모셔도 주님을 온전히 모시는 것으로 이해되면서 성혈을 흘릴 위험성을 막

으려고 신자들에게는 성체만 나누어 주었습니다. 1415년 독일 콘스탄츠 공의회는 성혈을 신
자들에게 주는 것을 금지하였고,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년)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성체 안
에 온전히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양형 영성체를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2차 
바티칸 공의회(1962년-1965년)는 양형 영성체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여, 주교의 판단에 따라 
특별한 경우 신자들도 성혈을 받아 모실 수 있게 하였습니다.(전례 헌장 55항 참조). 양형 
영성체는 성체를 받아 모신 뒤 성혈을 성작에서 직접 마시는 방법과 축성된 빵을 성혈에 적
셔 모시는 방법이 있습니다(『미사 경본 총지침』, 286-287항 참조).


